
A매치 기간 홍명보호의 2연승에 힘

을 보태고 소속팀으로 돌아간 이강인

(파리 생제르맹·이하 PSG·사진)이 프

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시즌 첫 득

점포를 가동했다.

이강인은 23일(한국 시간) 프랑스 파리

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르아브

르와의 2025-2026 리그1 13라운드 홈 경

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29분 0의 균형을 

깨뜨리는 골을 터뜨렸다. 이번 시즌 리그

1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강인의 골이다. 

8월14일 토트넘(잉글랜드)과의 유럽

축구연맹(UEFA) 슈퍼컵에서 골 맛을 

봤던 이강인은 리그1 개막 이후엔 처음

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. UEFA 슈퍼

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1골 1도움을 

포함해 이번 시즌 이강인의 공식전 전

체 공격 포인트는 2골 2도움이 됐다. 이

강인의 결승골 덕에 PSG는 르아브르를 

3-0으로 제압, 7경기 무패(4승 3무)를 달

리며 리그1 선두(승점 30)를 지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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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흥민(LAFC·사진)이 

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

그사커(MLS) 플레이오

프(PO) 서부 콘퍼런스 

준결승에서 멀티골을 폭

발하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으나 

승부차기에선 실축하며 팀의 탈락을 막

지 못했다.

손흥민은 23일(한국 시간) 캐나다 밴쿠

버의 BC플레이스에서 열린 밴쿠버 화이

트캡스와의 2025 MLS컵 PO 서부 콘퍼런

스 준결승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.

팀이 0-2로 밀리던 후반 15분 만회골을 넣

은 데 이어 1-2로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

간 천금 같은 프리킥 동점골을 작렬했다.

올해 8월부터 LAFC 유니폼을 입고 MLS

에서 뛴 손흥민의 11·12번째 득점포였다.

손흥민은 1골 1도움을 올렸던 3일 오스

틴과의 PO 1라운드 2차전에 이어 소속팀

에서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.

9월 말 세인트루이스와의 정규리그 경

기 이후 약 2개월 만에 멀티 골을 기록한 

손흥민은 MLS에서 이번 시즌 12골 4도움

을 남겼다.

LAFC는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승

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으나 이후 추가 

골은 넣지 못한 채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

3-4로 져 그대로 시즌을 마쳤다.

MLS는 30개 구단이 동·서부 콘퍼런스

로 나눠 정규리그를 치른 뒤 콘퍼런스별 8

개 팀이 PO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

가린다.

‘콘퍼런스 8강’에 해당하는 1라운드는 3

전 2승제로 진행됐고, 콘퍼런스 준결승과 

결승, 챔피언결정전은 모두 단판 승부다.

LAFC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서부 콘퍼

런스 3위에 오른 뒤 PO 1라운드에서 오스

틴을 제압했으나 콘퍼런스 준결승

에서 정규리그 2위 팀 밴쿠버의 

벽에 막히고 말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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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결승에서 멀티골을 폭 에서 뛴 손흥민의 11·12번째 득점포였다.

밴쿠버전 0-2서 홀로 두 골… 연장전 끌고가

승부차기서 실축… LAFC PO 8강 탈락 눈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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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2승제로 진행됐고, 콘퍼런스 준결승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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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정규리그 2위 팀 밴쿠버의 

원맨쇼 손흥민… 승부차기서 아뿔싸!

박해민(35·LG 트

윈스)은 자유계약

선수(FA)로 첫 번

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

은 2021년 12월(4년 최대 

60억 원)보다 올해 11월 더 좋은 조건

으로 FA 잔류 계약(4년 최대 65억 원)

을 했다. 

대졸에, 육성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

작한 과거를 떠올리면 이번 계약이 더 

놀랍다. 더구나 이번에 LG와 FA 잔류 

계약을 할 때는, 더 높은 액수를 제시

한 구단의 영입 제의를 정중하게 고사

했다. 

박해민은 “1군에서 뛰는 게 목표였던 

시절도 있었다. 그때는 FA 계약을 두 

번이나 하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

다”며 “나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해준 

모든 분께 감사하다”고 말했다.
박해민은 신일고를 졸업할 때 프로 

지명을 받지 못해 한양대로 진학했다.  

한양대 4학년 때도 드래프트에서 지명

받지 못해 2012년 삼성 라이온즈와 육

성 선수 계약을 했다.
2013년 1군에서 단 1경기만 뛴 박해민

은 2014년 뛰어난 수비와 빠른 발을 무

기로 1군에 안착해 119경기에 출전했

다. 2014년에 92안타를 친 박해민은 목

표를 ‘100안타’로 높였고, 2015년에 154

안타를 쳤다. 2018년 자카르타·팔렘방 

아시안게임, 2021년 도쿄 올림픽, 2023

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(WBC)에서는 

‘국가대표’의 꿈도 이뤘다.
공수에서 몸을 날리는 박해민은 작

은 통증은 참고 뛴다. 인내력이 좋고 승

리욕도 넘치는 박해민은 LG에서 뛴 4

년(2022∼2025년) 동안 단 한 경기도 

결장하지 않았다. 

박해민은 “경기 출전 여부는 감독님

이 정하신다. 나는 경기를 치를 수 있

는 몸을 만들고 대기한다”며 “경기 출

장이 목표였던 시절이 생생하다. ‘오랫

동안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’가 되는 게 

남은 목표”라고 말했다. 

4년 계약을 하면서 ‘도루 기록’에 도

전할 충분한 시간도 얻었다. 

박해민은 올해 49도루로 이 부문 1위

를 차지했다. 통산 5번째 도루왕에 오

른 박해민은 김일권이 보유한 KBO리

그 최다 기록(5회)과 타이를 이뤘다. 

박해민의 통산 도루 460개를 성공해 

이 부문 현역 1위, 전체 5위다. 

전준호의 KBO 통산 최다 도루 기록

(549개)에도 89개 차로 다가섰다. 

KBO리그 최장인 12년 연속 20도루

를 기록한 박해민은 “12시즌이 끝이 

아닌, 연속 시즌 20도루를 정말 깨기 

어려운 기록으로 늘려나가고 싶다”며 

“통산 도루 기록을 꼭 경신하고 싶다”

고 했다. 

누를 자주 밟아야 도루 기회도 온다.  

박해민은 올해 출루율 0.379로 이 부문 

15위에 올랐다. 

그는 “홍창기처럼 선구안을 타고난 

타자가 있다. 나는 노력으로 선구안을 

키우고 있다”며 “스트라이크존을 통과

하거나 살짝 벗어나는 공을 반복해서 

보면서 ‘볼’이 되는 공을 골라내는 빈

도가 늘었고 출루율도 올랐다”고 했다. 

박해민은 FA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

력을 확인했다. 고졸 신인보다 4년 늦

게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대졸 선수들

에게 ‘두 번의 FA 계약을 할 수 있다’는 

희망도 안겼다.   연합뉴스

 LG 선두타자 박해민이 지난달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1차전 경기 5회 말에 솔로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.  연합뉴스

FA 두 번 125억… ‘눈물밥’ 박해민의 인간승리

4년 최대 65억… LG 잔류 도장 꾹

2021년 첫 FA 계약 60억 뛰어넘어

고교 졸업 후 프로 못 가고 한양대

드래프트 못 받고 삼성 육성선수로

LG와선 4년간 한 번도 결장 안해

통산 460도루 현역 1위 맹활약 중

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

은 2021년 12월(4년 최대 

리그 1호골·PSG 3연승… 이강인의 날

AP=연합뉴스

AP=연합뉴스


